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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미술은 개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직접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삶과 분리된 예술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감동적이지는 않다.사실 지금의 현대미

술은 작가의 삶보다는 개념의 논리나 제도의 문제와 더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있

어 일반인들은 이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난해함과 현실과 분리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20세기에 들어와 현대의 미술은 좀 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독창성,

창조성,참신함을 가진 회화로 발전하였다.즉,과거 미술의 개념이 모방론 혹은

표현론의 차원에서만 해석되었다면 그와 다른 맥락의 회화를 개념적으로 사고하

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지적개입이 가능해졌다.또한,회화의 존재방식과 패러다

임 자체에 대해 개념적으로 적극적인 성찰과 철저하게 자신의 일상과 구체적인

경험을 그림으로 그려내며 작가 스스로의 정신과 일상의 감정들을 담아내는 작

업이 많아지고 표현 방법이나 개념적인 면에서도 훨씬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술은 한 작가가 자신의 삶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명하

는 것이고,각자들의 감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작품들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

이며,우리가 익히 아는 경험적 현실의 구조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구조를 집요

하게 밝힌 행위인 것이다.이러한 경험이나 기억은 본인이 벽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벽에 낙서하고 야단맞았던 기억이라든지 높은

담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느꼈던 위압감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벽,특히 낡고 오래되어 부서지고 얼룩진 벽에 시선이 돌려지게 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벽이라는 주제를 통해 벽이 갖는 시간의 흔적과 조형성으로 구

획되어진 벽의 공간에 대해 논하였다.벽의 표면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흔적과

대면하는 사물들의 그림자로 시간성을 표현하였으며 벽에 생긴 구멍이나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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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간의 소통을 말하고자 하였다.

벽이 상징하는 일반적인 경계의 의미를 넘어서 잊혀진 세월에 대한 시간의 기

억을 상기 시켜주는 과거의 부서지고 얼룩진 흔적과 현재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통해 벽이 담고 있는 시간과 그러한 벽들이 존재함으로서 생기는 조형적인 공간

에 대해 살펴보고 벽이 가지는 공간성을 작품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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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미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그리는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며,그에 따라 그림 그리는 행위라는 것도 불가피하게 우리들의 삶

의 모습과 그 밑자락을 들춰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세계와 자신의 실존 간에 파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고 해답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그림 그리기라고 생각한다.소설가

는 글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음악가는 작곡이라는 창작 행위로 매체에 접근하고

그림 그리는 우리들은 보여 지는 작품으로 답을 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그리

는 행위로 심상을 표현하는 본인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기억에 기반을 두고 생겨

난 감정들을 주변 환경과 사물에 이입시켜 표현해 보았다.이러한 체험적 동기는

삶 속에서 본인이 자각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함께 존재한다.그

러나 사람은 어느 순간,어떠한 장소에서 즉,고궁의 세월의 역경을 함께한 담,

도로건너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빌

딩의 유리창,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준 고즈넉한 집의 벽 등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될 수 있다.하지만 어떤 단어로도 벽이 갖는 시간과 공간

의 의미를 쉽게 정의할 수 없다.

높은 벽에서 느껴지는 위압감과 수직적인 상승감은 더 커질수록 강해지는 경

계성과 영역의 차별성으로 벽은 걷잡을 수 없는 단절에 의한 소외감을 상징하

는 존재다.즉,가장 고립적이고,배타적이며,절대적인 것의 상징 같은 존재이다.

본 논고에서는 본인이 이러한 벽이라는 주제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미

의 분석과 함께 벽-공간의 기억이라는 작품제목이 가지는 정서적 표현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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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험으로부터 느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성을 작품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벽이 가지는 시간성에 대해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된 사례와 이론을 분석하였으며 본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벽에 드러난

흔적들과 사물에 의해 드리운 그림자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표현해 보았

다.세 번째 장에서는 벽이 가지는 공간성을 평면구조가 아닌 공간속에서 구획된

형태로 벽이 나누어 놓은 공간이 가지는 소통의 부재를 구멍이나 파이프 그리고

창문을 통해 공간을 다른 공간과 구별하기도하고 연결하기도 하는 소재로 나타

내 보았다.이상의 이론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벽이 가

지는 시간과 공간성에 대한 의미를 논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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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벽에 나타난 시간성

1.현대미술에서의 시간의 의미

시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은 나아가 세계의 존재 혹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

음과 만나게 되는데,결국 시간은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하

여 발견한 인간의 본래적 환경 중 하나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은 가장 큰 수수께끼이며,역사를 통하여 일면 불가사의

한 시간의 본질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해왔다.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비교해보면,공간은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지만 시간은 차례로 조금

씩 체험되고 있다.즉 시간은 마치 화살과 같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고 있

다.1)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384-322)에 의해 논하여진 이

래로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의 철학적 주제를 형성 하였다.시간이 직접적

인 주제로 부각된 것은 칸트(Kant,1724-1804)의 <순수이성비판>2)에서 였으며 그

이후에도 시간에 대해서는 후설(E.Husserl,1859-1938)의 현상학3)과 베르그송

(H.Bergson,1859-1941),하이데거(M.Heideggar,1889-1976)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1)‘시간의화살(The arrows oftime)'이라는 용어는 1927년 천문학자 아서에딩턴

(ArthurEddington)이 처음으로 사용했다.:PeterCoveney,RogerHighfield,이남철,

서울:범양사출판부,1994,p24

2)칸트(Kant,1724-1804)의 순수이성비판:인간의 이성은 감성(엄밀히 말하면 감

성의 선험적 형식으로서의 공간과 시간)과 결합함으로써 수학이나 자연과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확실한 학적 인식(學的認識)을 낳을 수 있지만,일단 이

감성과 결부된 ‘현상’의 세계를 떠나서 물자체(物自體)의 세계로 향하게 되면 해

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말려들어 혼란되지 않을 수 없다.

3)후설(E.Husserl,1859-1938)의 현상학:기존 모든 편견과 관념에서 벗어나 의식

에 주는 사태 자체를 직관함으로써 본질을 인식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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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개념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루카치(G.Lukacs1885-1971)4)는 시간은 공

간과 함께 인간의 본래적 환경이라고 말한다.이는 작업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

은 예술가에게 주어진 본래적 환경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고는 서구문명사회에서 시간의 직진성과 비가역성을 가져와 시간을

과거와 미래 사이에 뻗쳐있는 직선적인 경로로 여기게 되었고,이러한 비가역적

시간관은 ‘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그러나 시간은 달과 별의 변화와 주기적

인 반복,태양의 극점과 계절의 변화와 같이 본질적으로 순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미술작품은 주변 환경과 같은 사이클 속에 융합됨으로써 시간을 초월한 영

속성 대신 시간에 따른 가변성을 본성으로 내재하게 되었다.미술작품도 생태계

의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탄생과 소멸이라는 운명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다.이

상과 같은 예술의 영역확대는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5)이러한 개념은 과정미술(ProcessArt)6)라는 용어로 정리되어 적용되어

져 왔다.앤디 골드워시(AndyGoldworthy,1956-현재)또한 과정미술의 맥락으

로 설명될 수 있는데,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장소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

는 것이다.이러한 예술 형식이 일반화된 가장 큰 이유는 작가들이 ‘과정’을 통해

서 시간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소재와 재료의 선택이 자유로워졌기 때

문이다.이에 따라 개념이나 시간이 예술의 중요한 표현의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야외나 주어진 장소의 자연물에 형태를 부여하여 예술의 표현형식을 만들려는

4)루카치(G.Lukacs,1885-1971):헝가리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문학사가
5)장 루이 프라델,현대 미술-라루스 서양미술사 7.서울:생각의 나무,2004

6)과정미술(ProcessArt):프로세스 아트는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기

간에 걸쳐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술 운동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그 작품의 주제로 삼는 미술이다.그러므로 프로세스 아트는 결과보다 방법과 과정을

중시하며 미니멀리즘의 형식주의와 절대적이고 구체적인 명료성에 대한 반발로 발생

하게 되었다.프로세스 아트의 개념은 이미 1950년대부터 제시되어 왔는데,잭슨 폴록

의 거대한 캔버스가 그림이라기보다는 환경의 느낌을 준다는 엘렌카프로(Allen

Kaprow)의 말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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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미술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그러므로 과정미술은 시간과 과정에 대

한 개념을 받아들여 자연 속에서 시간이 갖는 의미와 작품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변화하는 과정까지도 작품의 일부분에 포함할 수 있었다.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낡고 오래된 벽에서 발견한 시간의 개념은 공간의

경계성과 함께 작품 전반에 걸쳐 중요한 모티브를 이루고,나아가 일상적인 삶의

장소에서의 시간의 체험은 생활공간이 갖는 ‘역사적 시간성’을 작품으로 표현하

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작가의 시간은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과정으로 선험에서 기인된 과거의 시간

과 그 흔적을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진다.이 둘은 긴밀한 연

관성을 가지며 한 공간과 한 시간 속에서 관람자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따라서

내적,외적 경험들을 ‘시간’이라는 객관성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개인 고유의

시간이라는 주관적인 해석을 내려 여러 현실의 공간과 공간에서 나타난 고유의

시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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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벽의 시간적 상징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낡은 건물 벽이나 높은 담이 그 자체로 호

기심과 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상 위협적인 존재이다.고립적이고 배타적이며

절대적인 것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낙서하고도 싶고,파괴하거나 넘어가 보기도

져 하고 싶은 어떤 의식과 상상을 가지게 한다.그런 고립적이고 소외의 존재였

던 시간에 대해 절대의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는 순간을 공간과 시간의 한 점으

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즉,존재를 공간에도 시간에도 동시에

기대어 있는 하나의 총체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그것은 장소와

현재,즉 ‘여기’와 ‘지금’의 결합점으로서 ‘여기’와 ‘내일’의 그것도 아니고,저쪽과

오늘의 그것도 아니다.이렇게 장소,시간 자체에서 동시성은 아주 명백하고 확

실한 것이 된다.이로써 인간이 존재하는 본래적인 환경에서 행하는 작가의 예술

적 작업이 행위,시간,공간이 일체가 되는 철학적 의미에서의 인간의 존재형식

과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은 직선적 의미의 시간과 회귀적 의미의 시간,그리고 나선형의 의미의 사

간으로 나뉘는데 본인은 생성과 소멸을 의미하는 나선형의 시간적 의미에 중점

을 두고 생성과 소멸의 중간 과정에 속한 시간을 벽이라는 주제를 통해 말하고

자 하였다.낡고 오래된 벽에 드러난 표면적인 과거의 흔적들과 현재의 벽이 대

면하고 있는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자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시간이란 결코 새로움이 아니지만 삶 속의 새로운 체험과 발견을 통해 작업

안에 흐르는 원천이다.본인의 작품 속에서의 흔적들은 과거의 시간과 존재하던

이들의 삶의 공간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랜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벽은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누구든 오래된 건물과 같은 곳의 내부에서 그 시간의 흔적들을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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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을 것이다.본인의 생활 장소에서 나아가 사람들의 생활현장을 찾게 되

면서 아직 개발이라는 변화를 격지 않은 허름한 동네를 먼저 눈에 들어 왔다.그

리고 어렵게 찾은 허름한 건물들의 벽을 보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한 아찔함

과 그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는 희열감을 느끼는 등,이러한 발

견의 과정 또한 작업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벽이 가지고 있던 긴긴 세월의 흔

적을 찾아내려 하였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아이

가 큰 캔버스인 양 그림 그리고 낙서한 대가로 어른에게 야단맞는 벽이 있는가

하면,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았던 삶의 애환이 담긴 이끼 낀 아련한 벽도 있

다.이제 곧 무너져 흔적조차 사라지고,사람들의 인식 속에나 남아있을 무시무

시한 관념의 벽을,본인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삶의 형태를 지닌 호흡하는 벽

으로 인식하였다.

본인은 작품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상징을 벽에 남은 흔적과 그림자로 표현하

였다.벽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흔적들은 여러 형태를 띠게 된다.벽돌로 하나하

나 쌓은 벽에 틈새로 초록색의 이끼가 낀 흔적이나 몇 번이고 바르고 또 벗겨진

페인트의 흔적,자연환경에 의해 생겨난 곰팡이나 풀들의 흔적 등은 벽은 자체로

다양한 모양과 시간을 가진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흔적들은 벽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저분한 벽은 시간과 공간에 퇴색 된

다.본인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간에 대해 표현되어지고 있는 흔적들은 지

나간 과거의 세월을 의미하며 그 흔적 위에 현재의 시간들이 덧 입혀지고 있음

을 표현하였다.그림자는 사물이 어떤 사물에 비추어진 이미지이다.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61-113)는 <박물지

HistoriaNaturalis>에서,“우리는 회화의 기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회화는 선으로 윤곽선을 그린 인간의 그림자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서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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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재현의 탄생이 ‘음화(陰畵)’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회화

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부재/존재라는 주제(신체의 부재와 그 투영된 형상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7)플리니우스(GaiusPliniusSecundus)보다 한

세기 뒤에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도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인형은 한 젊은 여인에 의해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그녀에게 매우 사랑하

던 남자가 있었고,그녀는 남자가 잠들었을 때 벽에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를

그렸다.그리고 나서 옹기장이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그 대단한 유사성에 매혹되

어 흙으로 메워 나감으로써 그 이미지를 조각했다.두 사람의 의견에서 상당히

명확하다고 여겨지는 것은,재현이 그림자에 근거를 두었던 근본적인 목적은 기

억을 되살리기 위한 보조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부재

중인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보조물 말이다.그림자와 재현 이미지

둘 다 그 이미지를 가진 사람과 닮아 있고,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의 지속적으로 변하는 실제 그림자는 그가 이동할 때 그를 따라다닐

것이지만,벽에 그려놓은 그의 그림자 이미지는 이동에 반대되는 추억의 기념물

로 남을 것이고,따라서 위안을 주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실제 그림자는 사

람을 따라다닌다.하지만 그 사람의 윤곽선은,일단 벽에 그려지면 그대로 영원

히 이미지의 형상으로 존재를 불멸화한다.

본인의 작품에 드러난 그림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화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그림자들은 작품 속에서 끝이 잘린 ‘단편’이 아니라 반대편 풍경의

‘전달자’인 것이다.자연에서 그림자는 낮의 바로 어느 한 순간에 대응하는 것으

로 작품속의 그림자는 존재와 생성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벽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흔적위에 반대편에 존재하는 나무라든지 낮은 담,그리고 항상 놓여 져

있는 삶과 관련된 물건들이 현재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

7)그림자의 짧은 역사,빅토르 Ⅰ.스토이치타.현실문화연구,pp.19-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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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 마주하고 있는 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마다 달라지는 그

림자로 상대방을 비춰준다.벽의 앞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자신의 존재를 벽에 그

린다.그 그림자들은 벽에 존재하는 과거의 흔적들과 어우러져 또 하나의 흘러가

는 과거가 되어간다.앞서 말한 흔적이 과거의 시간의 상징이라면 그림자는 현재

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다.현재의 시간을 고정되게 말하고 있는 작품들 속에서

그림자들은 실상은 시간 시간마다 다른 형태를 보여 준다.벽속으로 현재의 삶을

끌어들이고 단순하게 정면성을 띠고 있는 벽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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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벽의 공간성

1.공간에 표현된 조형성

공간(空間)의 사전적 의미는 집의 쓰지 않고 비워둔 간(間),하늘과 땅 사이,

그리고 상하 전후좌우로 무한하게 퍼져 있는 빈 곳이라는 뜻이다.공간에 놓인

벽은 그 벽을 둘러싼 주변공간을 둘로 갈라놓는다.그 갈라짐은 나와 타인의 구

분이기도 하고,나와 나의 인식 사이에 놓인 자리다툼의 장소이기도 하다.벽은

두 가지 의미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쪽의 벽과 타인의

자리에서 다른 영역을 인정해야 하는 바깥쪽의 벽이 그것이다.그리고 그 사이는

공허한 콘크리트의 빈 공간이 자리한다.우리의 인식은 결코 담 외부에서 생성되

지 않는다.그것은 단지 벽이라는 단어 규정 속에서 드러난다.벽은 항상 나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나를 위협한다.도대체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베

를린 장벽을 사이에 둔 이념대립의 종착역은 허물어버림에 있었다.그러나 벽을

허문다고 모든 것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베를린 장벽이라는 물리적인

벽보다 더 큰 벽,바로 차별과 편견의 벽이 있기 때문이다.그것은 인간의 뇌에

서 시뮬레이션(simulation)되는 상상의 벽이다.어느 벽이 더 견고한가?실제로

막혀 있는 벽과 가상으로 막혀 있는 벽,혹은 믿음으로의 막힘을 뚫을 수 있는

용기와 가능성은 결코 호응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벽 안쪽의 공간과 벽 바깥쪽의 다른 공간의 경계에서 이제 남은 것은 낡은 인

식의 고정관념 밖에 없다.벽은 결코 형태를 가진 공간이 아니다.그것은 단순히

경계 지움의 추상성을 내포하는 내부의 공간이다.그 공간은 소외를 원한다.나

를 타인과 구분하고,타인을 타인과 구분하기 위한 소외,스스로 벽 밑에서 자신

을 나약하게 만드는 소외 말이다.일반적으로 서로가 다가가지 못하는 삼엄한 경

계의 벽,그 벽은 이제 더 이상 견고한 벽이 아니라,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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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삶의 역사 그 자체이다.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벽들의 형태는 대부분은 정면성을 띠고 있다.일반적

인 사람들의 키보다 더 큰 크기의 벽을 정면으로 그려 높은 물체를 정면으로 대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위협감이나 또는 답답함을 나타냈으며 정면으로 대응하고

가르며 소통의 부재와 함께 막힘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순한 형태는 옆으로 난

작은 골목이나 안과 밖이 소통할 수 있도록 뚫린 구멍,또는 자리만 남은 창문

등의 요인들로 지루함을 피했다.

<작품1>에서는 정면으로 막힌 7미터의 낡고 부서진 벽 옆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골목을 그려 막히고 답답한 벽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소통을 위한 공간

으로 이동 할 수 있는 통로를 표현하였고 <작품4>에서는 한 가지 소재의 벽을

서로 다른 크기의 화판에 소통의 구멍을 가진 개별적인 벽으로 그리고 벽에 설

치할 때 각각 다른 위치에 배치하여 작품과 작품 사이의 빈 공간을 다른 벽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다.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벽에 생명줄처럼 길게

이어져 있는 붉은 파이프는 구멍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호흡의 시작점으로 생각

하여 붉은색을 진하게 드러나도록 그대로 표현하였으며 검게 생긴 이끼나 곰팡

이 자국도 벽의 하단부에 초록색과 고동색이 섞인 검은색으로 채색하여 오래된

듯한 느낌을 살려 표현하여 보았다.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요소들은 시간

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오래되어 부서지거나 벗겨진 그대로의 모습을 가감 없

이 드러내고 탈색된 듯한 붉은색과 연한 옥색과 대비되는 황토색등의 사용과 함

께 작품 안에서 벽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2.벽에 나타난 소통의 표현

1)구멍과 파이프

낡은 벽이나 담들은 그들의 시간만큼 각자의 다른 형태들을 가지게 된다.벽은

각종 재료들이 자연현상과 함께 본래의 모습에서 바뀌게 되고 낮은 흙 담은 무

너져 내리기도 하며 인위적으로 구멍이 나기도 해서 그 형태가 그대로 굳어 나

름대로 자리를 잡고 세월을 견디게 된다.생겨난 구멍이 안으로의 호기심을 유발

하기도 하며 인위적인 구멍으로 가스 파이프 등이 연결되어 소통의 매개체로 보

여지기도 한다.이러한 구멍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작업에 활용한 대지미술작가

앤디골드워시(AndyGoldsworthy)8)는 1974년부터 십년동안 ‘구멍(Hole)'을 주

제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으며,<무지개 조각들,도판 1>,<마가목 잎새들,도판

2>과 같은 작품들에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나뭇잎,흙,벽돌,슬레이트 등 다

양한 재료로 표현하였다.앤디골드워시는 많은 시간을 구멍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보냈으며,구멍들의 끝을 마치 어떤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구멍의 주위

를 맴돌아 왔고,그래서 구멍을 들여다보면 무기력해지고 지구의 잠재적 에너지

를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그래서 구멍속의 검은 색은 그 에너지가 가시화 된 것

이라고 생각하게 되고,검은 구멍은 불의 불꽃과 같아서 검은 색은 지구의 불꽃

이라고 여기게 된다.그 구멍은 어떠한 빛도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됨으로써

외부와 차단되고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어둠뿐이다.이것은 구멍의 길이를 추

측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이다.이 에너지

가 그의 구멍 작업의 개념 중 하나이다.

본인의 작품에 드러난 크고 작은 구멍들은 소통을 위한 숨구멍으로 작용한다.

위엄 있는 경계의 벽에 작은 숨을 쉬게 한다.구멍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통로

8)앤디골드워시(AndyGoldsworthy,1956-현재):영국작가로서 대지예술가,자연

주의자로도 불리며,장소에 관련된 작업이나 자연을 이용해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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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장치인 것이다.구멍이 난 자리는 과거에 무언가가 존재하던 자리였으며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던 곳이었다.삶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충

족시키기 위한 파이프들도 이 구멍을 통해 연결되고 시작된다.

흰 벽 밖으로 너무도 선명히 드러난 가스 파이프는 그 자체로 그들의 생명줄이

다. 파이프는 안의 공간과 바깥 공간을 연결 시켜주는 통로이며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흡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그 모양도 어느 하나 획일적이지 않고

각자의 삶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좁은 벽과 벽 사이로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

고 수용해준다.이런 파이프들은 새로 지어진 깨끗한 건물에는 드러나지 않는 존

재이다.미리 설계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의 내부에 설치가 되지만 파이프를 이

용해 무언가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어쩔 수 없

이 들어 가야할 위치에 따라 각각의 모양을 한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구멍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파이프라는 존재를 소유하게 된 벽은 벽 자체일 뿐 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삶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파이프

들은 단순하지만 작품의 중앙에 진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져 힘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2)창문

벽과 벽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며 두 공간을 서로 보여주기도 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기도 하는 창문은 회화에서 감정표현의 대상이나 비유적 상징의 이미지

로 쓰여 졌다.에드워드 호퍼(EdwardHopper,1882-1967)는 단순하고 평범한

창문에 회화를 통한 감정적인 요소를 불어넣음으로써 그 창의 매력적인 요소를

발견한다는 일반적 원리,즉 회화에서의 창은 분리된 내부와 외부세계의 공존과

교류를 눈을 통해 지각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눈을 통한 외부에 대한 열망을 풍

경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창의 이미지를 내부공간과 외부 공간,현실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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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소통을 표현하는 도구로 나타내었다.그의 작품 <밤의

창문,도판 3>이나 <아침의 태양,도판 4>에서 보여지 듯 안과 바깥을 동시에 마

주 접하여 사적인 자아와 공적인 자아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되고 빛의

통로가 되어 그 빛이 들어옴으로써 시간의 흐름도 알 수 있게 된다.즉 창은 정

적인 공간인 동시에 동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한 사물의 그림자

에 따라 매일매일 다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준다.가끔씩 창문의 기하학적인 명

료함은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세

계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CharlesBaudelaire,1821-1867)는 살짝

엿본 유리창을 통해 연출되는 이러한 신비스러운 드라마에 대해 “활짝 열려진

창문너머로 안을 들여다 볼 때 우리는 결코 닫쳐진 창을 통해 슬쩍 엿보는 것만

큼 많은 것을 보지 못한다.오직 하나의 촛불에 의해 밝혀진 창문만큼 심오하고,

신비스럽고,풍부하고,교활하고,또한 눈부신 것은 없다.대낮의 태양아래서 우

리가 찾아내는 것은 창문 뒤에서 진행되는 일보다 항상 덜 흥미롭다.바로 그 어

둡고 빛나는 사각형 속에서 삶이 살아있고,삶이 꿈꾸며,삶이 괴로워한다.”라고

말했다.9)

로렌즈 에이트너(LorenzEitner,1919-현재)는 “로맨틱한 예술가들에게는 창문

이미지가 로맨틱한 문학을 수행하는 돌파구,여행에 대한 강한 욕망,좌절된 기

다림 등의 테마들을 완벽하게 나타내준다.”라고 결론지었다.10)이는 우리가 창을

통해 외부를 바라볼 수 있지만 창 너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예술가들은 창문 이미지의 정서적이고 형식적 특질을 탐

9)찰스 보들레르(CharlesBaudelaire,1821-1867),Windows,ParisSpeen,trans.Louise

Vare'se,N.Y.;ANew DirectionsBook,1947,p77

10)로렌즈 에이트너(LorenzEitner,1919-현재,체코미술사학자),TheOpenWindow

andtheStorm TossedBoat:AnEssayintheIconogaphyofRomanticism,TheArt

Bulletin37,December1955,pp.2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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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 왔는데 그 중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1882-1967)는 1810년에서

1830년 동안 낭만주의 주제 속에 19세기 유럽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꾸준히 나

타난 전통적인 소재인 인물과 창문의 모티브를 계승하며,미국 체험의 심리학적

효과에 대한 정확한 비평을 위하여 이 모티브를 비유적 표현 혹은 상징화하여

이용했다.반면 르네 마그리트(ReneMagritte,1898-1967,벨기에 화가)는 역설적

이미지로 가득 찬 세계를 현실과 환영의 문제로 드러내고 ‘그의 속의 그림’에서

‘창문의 문제’로 나타내었다. <지는 저녁>이나 <인간의 조건>에서 애매모호함을

통해 실제 공간과 착시적 공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등 예술적 재현의 본질에 의

문을 제기하기 위해 창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창문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세월의 힘을 거스

르지 못하고 자연환경에 의해 약해지고 또 인간들의 물리적인 힘을 이기지 못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서져 틀이 완전히 빠져 버린 형태로 보여 진

다.뜯겨 내어지고 망가진 형태를 하고 있지만 존재만으로 닫혀진 벽의 막막함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

여전히 창문은 벽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이 완벽한 상태에서 공간과 공간의

풍경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이며 일차적 소통의 중요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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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작품 분석

현대의 회화는 과거보다 더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촉각적인 직감과 시간성의

개념을 중요시 해가고 있다.미술에 대한 복수적인 사고가 가능해졌고 그만큼 예

술,회화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졌다.오늘날의 회화가 설치작업을 비롯

한 새로운 미디어의 확장에 대응하여 자신의 영역을 재중심화 하거나 시장,비

평,미술관의 제도적 보호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다른 의미

이다.인종이나 성별,지역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좀 더 자유롭게 통행할 때

새로운 영감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복잡다단해진 현대의 회화는 우리의 삶과

현실을 특정한 시대속의 한 공간 안에 기록함으로써 과거의 한계를 넘어 또 다

른 리얼리티를 구현하기도 한다.

본인은 작품에서 벽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높이에서 오는 경계심과 두께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의 차이에 착안하여 작품을 시작하였다.어린 시절 남의 집

담에 잔뜩 낙서를 하고 야단맞았던 기억과 그 후에 생겨난 벽에 대한 경계와 두

려움이 작업의 모태가 되었다.사람들 간의 거리는 처음에는 모두 비슷하지만 시

간이 지나면서 그 두께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한다.그 사이로 오가는

감정의 차이로 균열이 생기기도 한다.그런 느낌들을 단순화된 벽의 형태로 표현

하고 벽의 표면에 담고 있는 흔적을 통해 감정의 시간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였

다. 작품이 진행되면서 벽이 가지는 형태에서 오는 공간과 직접적인 표면의 흔

적들을 더 드러내 작업하였고 벽이 가지는 질감의 현실감 있는 표현을 위해 여

러 종류의 한지를 실험하여 한지에 바나나 껍질을 섞은 거친 한지를 골라 작업

하게 되었다.장지에 바나나 껍질이 섞인 한지를 바르고 그 위에 담묵으로 1차

채색을 하고 마른 후에 스케치 하여 호분과 분채를 이용하여 벽의 두껍고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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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나도록 채색을 겹쳐서 칠해 표현하였다.벽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

의 시간의 두께 만큼 담묵으로 혹은 담채로 여러 번의 채색을 통하여 시간을 체

험하며 작업하였다.

작품 속에는 시간의 상징을 창문,흔적,그림자로 표현하였는데 창문은 완전하

지 못하여 시간에 흐름을 거스르지 못해 약해지고,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써 흔적만이 남은 빈자리로 표현하였다.이것은 창의 모습이 뜯겨져 망가진 형태

를 갖지만 닫혀 진 벽의 ‘소통의 길’의 역할을 한다.벽에 드러난 얼룩지고 벗겨

진 모습만으로도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흔적들과 그림자들은 작품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게 표현해 보았다.또 그림자는 끝이 잘린 ‘단편’이 아니라 반대편 풍경

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자연에서 그림자는 낮의 바로 어느 한 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작품속의 그림자는 존재와 생성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고 벽이 가지고 있

는 과거의 흔적위에 반대편에 존재하는 나무라든지 낮은 담,그리고 항상 놓여

져 있는 삶과 관련된 물건들이 현재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이러한 표현요소들로

벽이 가지는 시간과 공간을 작품화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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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벽․공간의 기억,200cm ×890c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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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

제목:벽․공간의 기억.

재료:한지에 채색

크기:200cm ×890cm

높은 담이나 낡은 건물의 벽은 그 자체로 호기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

다.어린 시절엔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성장한 후에는 고립적이고 소외의 대상이

었던 벽이 사람들의 삶을 품고 있는 움직임의 공간으로 또 그 사람들의 인기척

과 시간,개인의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곳으로 다가왔다.삼청동의 큰길가에 덩

그러니 파 헤쳐진 공간 주변으로 둘러쳐져 있던 이 벽은 이미 쓰러져간 주변을

쓸쓸하게 지키고 있었다.얼마 전까지도 이웃하고 있던 벽은 사라졌고 자신도 곳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듯 부서질 대로 부서진 모습으로 겉을 다 드러내다 못

해 속까지 드러낸 모습은 몇 번의 덧칠로 여러 겹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오

랜 시간의 상처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벽을 정면 그대로 표현했다.같은 크

기의 붉은 벽돌들은 각자의 세월이 다른 듯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변

했고 발라진 덧칠은 낡음을 감추기 위해 여러 겹 씌워졌지만 여전히 세월이 가

져다 준 시간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다.

3합 장지에 결이 거친 한지를 바르고 그 위에 연한 먹으로 1차 채색을 한 후

묽은 호분과 분채를 섞어서 채색을 하였다.두꺼운 벽의 느낌을 내기 위해 연한

먹과 호분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채색한 후 점점 농도를 높여 분채와 섞어 색을

표현하였다.채색되어진 화면은 한지의 거친 느낌과 여러 겹으로 채색된 물감의

두께와 함께 두껍고 단단한 벽의 느낌을 살릴 수 있었다.

매끈한 시멘트벽을 표현할 때는 장지에 두껍게 바른 호분에 먹을 사용하여 표

현하였고 두껍고 거친 벽을 표현할 때는 거친 한지를 장지위에 붙이고 호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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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한 후 먹과 분채를 사용하여 묘사하였다.

벽은 결코 정형화된 형태를 지닌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공간

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벽은 사람들에게 막힘의 공간으로 여겨진다.

벽이 가지는 막힘에서 오는 위협감과 답답함을 나타내고 싶었으며 그 답답함

속에서도 타자와의 소통을 원하는 공간으로 골목길을 표현하였다.



-21-

【작품 2】 벽․공간의 기억,76cm ×155c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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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제목:벽․공간의 기억.

재료:한지에 채색

크기:76cm ×155cm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삶과 구획된 공간의 일차적 물체인 벽은 사람들과 같은 시

간을 겪으면서 사람과 같은 변화를 맞이하고 존재한다.

담으로 만들어진 낮은 벽은 삶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인기척,직접 접촉하진 않

지만 변화에 따른 감정의 파편들과 부재에서 오는 가슴 아픈 공허감,그리고 단절

에서 오는 소외의 시간들을 간직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모두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

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한다.그 사이를 오가는 감정의 차이로 틈이 생겨 갈라져

터지기도 한다. 이렇게 생긴 문제들은 아무리 덧씌우려 해도 인간의 본성의 변화

가 따르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갈라지고 벗겨진 상처를 아무리 예쁜 무언가로 가리려고 해도 본래의 모습은 덧

발라짐 속에 존재하다가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이다.가리고 씌워서 아름다워지려

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체가 드러나면 그 추함에 더 부끄러워 질 뿐이다.

보호의 기능을 위해 담 위에 설치된 철망과 깨진 유리조각들은 단절감을 더욱

강조하는 장치들이다. 밝은 노랑으로 따뜻함과 친근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둡고

흐린 회색빛 하늘,접근금지의 철망과 유리조각들은 설치한 것은 스스로 쌓은 담

안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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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벽․공간의 기억,194cm ×391cm,2008



-24-

[작품 3]

재료:한지에 채색

크기:194cm ×391cm

과거에는 수십 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을 이곳은 이

제 철거를 기다리는 폐허가 되어 버렸다.삶의 모티브이자 존재가 살아갈 수 있

게 하는 기반이 되는 그 누군가들의 자랑스러운 땀의 일터였던 그곳은 이제 그

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을 것이다.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는

“대상은 풍경에서 사라지기 전에 먼저 사람의 영혼에서 사라진다”고 했다.사람

들의 의식에서 그곳의 벽과 담장 그리고 내부의 여러 시설들은 이미 없어졌을

것이나 허물어지기 직전의 힘든 모습을 하고 서 있어도 그 장소는 과거의 모든

역사와 존재들을 기억하고 있다.부서진 형태로 남겨진 벽의 흔적들만큼의 시간

을 간직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과거로의 무언의 여행을 하게 만드는 그 장

소는 과거의 모든 역사와 존재들의 삶을 말해준다.

그 암울한 분위기의 그 장소를 연두나 주황,옥색 등의 밝은 색으로 모습은 변

화 시키지 않으면서 지난 세월의 허망함 대신 나에게 보여준 희망과 약간의 미

소를 그려내고자 하였다. 기억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과 부재의 상태에

서 오는 가장 쓸쓸하고 적당히 슬픈 그 상태에서 느껴지는 때론 거칠고 때론 희

미한 숨소리들을 진한 농도의 호분과 분채로 채색하였다.

작품에 표현된 창문의 흔적은 부서져 있는 상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 창을 통해 반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또는 그 반대편에서 이쪽을 넘겨볼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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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벽․공간의 기억,230cm ×700c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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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제목:벽․공간의 기억.

재료:한지에 채색

크기:230cm ×700cm

매일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던 길가에 있던 폐허가 된 대규모의 공장이 있었다.

얼핏 보아도 천 평이 넘어 보이는 땅에 길게 이어진 건물이 몇 개의 동을 이

루고 있는 큰 공장이 자리했던 곳이었다.뜯겨진 창문에 지붕마저 존재하지 않고

드러난 철근덩이들이 세월의 흔적들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색의 시멘트 벽돌위에 칠해진 페인트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색으로 반

복하여 칠해진 듯하며 마지막으로 파스텔 톤의 연두색이 칠해졌었던 건물이었다.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칠해졌던 페인트는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각자 다른 형태

의 흔적들을 만든다.

치열한 삶의 공간에서 이제는 철거될 날을 기다리는 도시의 흉물거리로 변하

였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이 공장의 벽은 몸으로 보여주고 드러

내고 있다.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구성된 화면에 부서진 벽들을 그리고 창틀만 남

은 흔적들을 위치가 다르게 그렸다.전시장에 디스플레이(Dlsplay)되었을 때 작

품을 제외한 빈 공간은 다른 이어진 벽이 있음을 상상하게 하도록 배치해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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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벽․공간의 기억,162cm ×261c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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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제목:벽․공간의 기억.

재료:한지에 채색

크기:162cm ×261cm

정형화된 모양과 크기로 생산되는 벽돌의 역사는 재료의 차이는 있지만 고대

로 올라간다.시대를 거치면서 자연환경과 쓰임에 따라 다양화 되고 사람들의 삶

에서 공간의 나눔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그러나 사용되고 난후 벽돌들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겪는 변화들은 상당히 다

양하다.우리나라에서 쓰여 지고 있는 벽돌들도 크기와 색상에서 조금 다양화되

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회색이나 적색이 대부분이다.그 벽돌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타인의 이목을 위해 다른 옷

을 입게 된다.시멘트가 한 겹 더 발려지고 그 담의 소유인의 취향대로 페인트가

입혀지기도 한다.

이야기가 있는 벽이나 담을 찾아 여러 군데를 다녔다. 그런데 대부분의 낡은

담을 감추기 위해 칠해진 페인트의 색상은 흰색이 주를 이루었다.진한 흔적들을

감추기에 흰색은 별로 용이한 색상이 아님에도 여러 번 칠해야 하는 수고를 마

다않고 대부분은 흰색을 선택한 것이다.낡고 지저분한 담을 아무것도 없는 깨끗

함의 상징색인 흰색으로 감추고 싶어 하는 듯하다.

흰 담의 가운데와 아래의 벽돌이 한 장쯤 빠져 나간 듯한 구멍은 높은 담 안

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소통의 갈망을 표현한 것으로 막힌 공간에서 다른 공

간으로 넘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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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벽․공간의 기억,78cm ×131c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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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제목:벽․공간의 기억.

재료:한지에 채색

크기:78cm ×131cm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말끔한 건물의 벽에서는 약간의 시간과 새것들이 가

지는 산뜻함 말고는 별다른 감흥이 오질 않는다. 주로 소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서울에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 다녔다.

몇 번의 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요인들로 벽이나 안이 들여다보이는 낮은 담

들은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

가끔은 용도를 모를 인위적인 구멍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크고 작은 구멍

들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소재로 삼기에 앞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슬쩍 들

여다보고 안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작품을 하고 있을 때에도 보였던

대상을 그대로 그릴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결국 한 화면에 전체 적으로 보이는 회색 담과 이어진 화감암으로 된 기둥과

함께 직사각형으로 뚫린 구멍으로 다른 풍경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공간을 가

두고 경계 지워진 벽에 소통을 위한 작은 숨구멍 같은 통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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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벽․공간의 기억,97cm ×130c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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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제목:벽․공간의 기억.

재료:한지에 채색

크기:97cm ×130cm

후미지고 빛도 거의 차단된 구석진 곳에 위치한 누구도 손보지 않은 듯한 낡

은 벽에 오후의 그림자가 겨우 들고 있었다.벽 그 자체로도 자연현상들을 몸 그

대로 받아들인 모습 그대로 자연스런 추상 작품을 대하는 것 같았다.

벽 앞에 존재하는 큰 나무의 존재가 벽에 드리워지고 있었다.그 그림자는 보

랏빛 도는 이끼들과 벗겨진 페인트,갈라진 틈들과 함께 어우러져 벽 자체에 스

며들어 그 벽의 일부로 보여 지는 듯 했다.

작품의 나타난 그림자를 드리우는 대상은 실제 이미지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화면 밖에 즉 실제의 세계에 남아있는 어떤 것의 투사인 것이다.그

림자를 넣음으로 대면하고 있는 장소의 반대편을 표현해 화면의 확장을 시도해

보았다.

그림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화면에 드러내지 않는다.그러나 그 그림자들은 작

품 속에서 끝이 잘린 ‘단편’이 아니라 반대편 풍경의 ‘전달자’인 것이다.자연에

서 그림자는 낮의 바로 어느 한 순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작품속의 그림자는 존

재와 생성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벽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흔적위에 반대편

에 존재하는 나무라든지 낮은 담,그리고 항상 놓여 져 있는 삶과 관련된 물건들

이 현재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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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벽․공간의 기억,91cm ×73c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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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벽․공간의 기억,131cm ×97c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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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작품 9]

제목:벽․공간의 기억. 제목:벽․공간의 기억.

재료:한지에 채색 재료:한지에 채색

크기:91cm × 73cm 크기:131cm ×97cm

소멸 없이 새로운 창조물들만 생긴다면 세상은 설자리가 없어질까?생성과 소멸

의 판단은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가 주어진 사람들의 몫일 테지만 원하지 않는 숙

명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작은 호흡으로 조용히 숨 쉬는 존재들도 많다.

발전된 도시 서울 속에도 여러 형태의 삶들과 공간들이 공존한다. 서대문구 북

아현동의 감추어진 모습은 정형화되고 복잡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나를 작지만 따

뜻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날아가듯 연결되어 있는 감추어지

지 않은 전선들,터전 밖으로 나와서도 불안해 보이지 않는 물건들,작고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의 창의력이 묻어나는 집들의 구조와 나름의 디스플레이등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는 모르겠으나 파헤치고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예술적인 작

품들로 보였다.

흰 벽 밖으로 너무도 선명히 드러난 가스 파이프는 그 자체로 그들의 생명줄이

다.그 모양도 어느 하나 획일적이지 않고 각자의 삶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좁

은 벽과 벽 사이로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해준다.

시간 시간마다 달라지는 그림자의 모양이 어우러지는 공동의 삶을 반영하고 같

은 호흡을 나누고 있다.칠해놓은 페인트는 벗겨지고 그늘진 곳에는 검은 이끼가

한창이어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월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공간이 사라

진 후에도 움직이는 공기들은 그들의 흔적들과 시간들을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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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이러한 시간의 변화는 회화에서도 개념적으로나

표현방법에서의 놀라운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본인의 작품에도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며 시간 속의 이야기들은 벽의 형태로 나만의 기억과 정서로 표현된다.

벽이라는 대상은 개인의 주관적 의식에 따라 파악되며 시간 공간을 분리하기

도 하지만 또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벽이 가지는 의미와 축척된 시간은

흔적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막힌 공간속에 가두어지기도 하며 소통을 위한 노

력의 매개물들로 보여기도 하였다.

벽이나 담의 형상으로 과거의 흔적을 통한 시간과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드

러내 시간의 궤적을 담고,작은 구멍이나 부서진 창문 그리고 골목길 등으로 도

시를 형성하는 벽과 사회를 이루고 있는 벽 사이에 세워진 경계의 공간을,우리

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수많은 이야기를 낡은 벽으로 형상화 해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피상적인지,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지,시간이 존재와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우리가 접하고 사유하는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이러한 시간을 소유한 공간을 작품 속에서는 소통을 가로 막는 장벽

으로 부재함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사람들 각자의 기억과 수집 되어진 풍경의 기억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의식에 존재하는 과거의 기억일 수도 있을 것이며 기억하는 풍경과 비슷한

이미지 일수도 있을 것이다.현재까지의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과거와 현재의 시

간과 존재하던 이들의 삶의 공간의 발견은 또 다른 작업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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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금까지 본인의 작업은 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벽이 가지는 현재와 과거의

시간을 그림자와 흔적을 통해 표현하였고 벽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경계와 부재

의 이미지를 구멍과 파이프,또 창문을 화면에 부각시켜 벽의 공간성에 대해 나

타내 보았다.

앞으로는 벽에 드러난 흔적을 지우고 경계의 대상으로 보았던 이미지에 남겨

진 흔적이 가진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열

린 공간에 드러난 소통의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 생각이다.

소외된 시간과 공간의 표현에서 더 나아가 벽을 벽 자체로 하나의 삶의 공간

으로 받아들이며 벽이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는 만큼의 열린 공간과 소통의 장으

로 벽 너머의 다른 공간과 대화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표

현방법에 대해 노력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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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wallwiththetimeandspace

- Centering around My Work -

Jun,Eun-hee

Dept.ofOrientalPainting

GraduateSchoolof

Sungshinwomen'sUniversity

Thispaperisastudyforthespaceofthesplitedwalltohavethetime

andtheshape.

Theseveralkindoftracksandtheshadow ofthewallsurfacemeansthe

time.Holesandwindowsrepresentthecommunicationofthesspace.Own

worksofwallheightandthicknessofthekindsofexistencebetweenpeople

causedbythestrangefeelingorthecautiousnesswastostartwiththisidea.

Atfirst,allofwhichissimilartothedistancebetweenpeople,butover

timeaccentuatedthethickandthinthickandareaccentuated.Thewallsof

thedifferencesbetweenthem and from theemotionalcracks.Someofthat

feeling wasexpressed in a simplified form ofwalland the work was

represented by containing traceson the surface ofthe wall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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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softhetime.

Workprogresses,thewallscomefrom someform ofspaceandthedirect

action ofthesurfacewasexposed tosomemoretracks.Thewallsofthe

realisticrepresentationofdifferenttextureswereusedforthedifferenttypes

ofKoreanpaperandwererepresentedbythepapermadefrom the banana

peelandKoreanpapermixedroughly.Firststeps,putKoreanpapermixed

withthebananapeelonJangji.TheaboveisasketchwiththelightChinese

inkonceandcoveritwithChinesewhiteandcolorstoletthick,roughwalls

feelatleast10timesmorethaninstep20.

Thewallshaveathicknessofpastandcurrentasofthetimetothedark

ChineseinkortothelightChineseinkbypaintingoverseveraltimesand

workinghourswas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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